
<보도내용>

□ 2026.8.14.(금) 오마이뉴스는 ｢대통령도 본 박홍근의 ‘교육교부금’ 설명 
영상, 내용 틀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박 장관의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교육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서 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예산 투자를 하자는 취지'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ㅇ “현행 교육교부금법 등에 따르면 교부금은 '시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사립도 포함)도 
교육교부금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등으로 해마다 쓰이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영상 속 박홍근 장관의 설명은 현행 교육청의 세출예산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교부금의 개편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박홍근 장관의 설명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분야 전반의 

균형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8. 14.(금)



 ㅇ ’26년 본예산 기준 교육분야 투자는 99.9조원이고, 이 중 71.7조원이 
교부금으로 지원됩니다. 반면, 고등교육은 16.3조원, 영유아교육은 9.3조원
(영유아특별회계 기준), 평생·직업교육은 1.3조원에 불과합니다.

 ㅇ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OECD 공교육비 평균지출액 대비 초등교육은 
155%, 중등교육은 179%인 반면, 고등교육은 69%로 교육부문 간 불균형이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26년 교육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ㅇ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의 질 개선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등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ㅇ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 및 인재 유치 등 
생애 전 단계에 걸쳐 균형 잡힌 전략적 교육투자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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